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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기별 양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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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

국문초록

고려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수료한문고전번역 전공* ( )

명자설은 개인의 이름이나 자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해설하는 글로 사람,

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고대 전통에서 연원하여 송대에 본격적으

로 출현하였다 한국 한문학에서의 명자설은 송의 영향을 받아 고려 후기에.

등장하였고 이후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술되었다, .

본고에서는 한국 명자설의 주요 작품을 시기별로 분류 검토하고 이를 통,

하여 한 시기의 작품군이 다른 시기의 것과 구분되는 특징을 도출하여 비교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 시기의 작품을 주제로 한.

각종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이를 종합하고 명자설의 저자인 인물들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사항들을 명자설 주제에 맞게 인용함으로써 시기별 명

자설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

한문학의 명자설 작품을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하고 시기별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 사대부 사회에 가례 가 도입. � �

되고 보급되는 추세에 동반하여 명자설 작품의 새로운 유형이 출현한 점과,

조선 말기의 시대 상황에 기인하여 명자설 작품이 대규모로 발생한 점 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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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은 개인의 이름이나 자를 제재로 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는 내용

을 담은 글이다 명. 자설 작품은 주로 의식의 한 절차인 를

포함한 작자가 상대의 를 지어 주는 행위를 계기로 하여 지어,

졌다 작품의 형식으로는 명자에 사용한 글자를 택한 이유와 그 글자의.

의미 관련된 전고 등을 기술하고 이를 통하여 글자를 받는 사람에게,

설의 작자가 주는 당부와 격려의 말을 덧붙이는 구성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도 설의 작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자를 바꾸면서 짓는

를 계기로 하는 글과 작자가 상대의 명자를 직접 지어 주지는 않았,

으나 역시 명자의 의미를 설명한 글도 명자설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사람의 와 건물의 그리고, 등의 각종 호칭을

제재로 하는 소수의 작품까지 넓은 의미의 명자설에 포함시키는 의견도

있다.1)

명자설은 중국 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송대의 사대부들은 사.

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가의 전통에 기반한 도덕과 의례를 보급하

는 데에 힘썼고 그 흐름 속에서 기존에 잊힌 예법이었던 관례가 다시 관,

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례를 치르며 자를 지어 줄 때나 개명 개.

자를 할 때에 그 경위와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지어 남기는 관습이 자리

잡았다.2)

한국 한문학의 명자설은 고려 후기 의 작품에서 처음으로

1) 양현승 의 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 ' ' : ' ' ,

학위논문 쪽, 2001, 71 .

2) 쪽 이주해 명자, , 5, 2013, 18 ; ,� �

설 과 아버지의 글쓰기 송대 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 - ( ) , 44, 2018, 23� �

쪽0-232 .

주제어 명자설 자설 자사 관례 주자가례: ( ), ( ), ( ), ( ), ( )名字說 字說 字辭 冠禮 朱子家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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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그 이후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어졌다 본고는, .

이 점에 관하여 한국의 역대 명자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기별로,

구분되는 특징을 포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명자설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첫째로 등을 대상으로 하,

여 명명의 방식과 실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명자설을 언급

한 연구가 있다.3) 이 연구들에서는 자와 호의 의의와 성격 전통적 작명,

과 현대적 작명의 양상 등을 서술하고 명자설 작품을 예시로 들어 소개

하였다 둘째로 문학을 주제로 한 연구 안에서 명자설을 거론한 사례. ,

가 있다.4) 이 연구들에서는 문체의 대분류에 포함되는 다양한 작품들

을 특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명자설을 그 중의 하나,

로 포함하였다 셋째로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시기의 명자설 작품을 분석. ,

한 연구가 있다.5) 이 연구들에서는 주로 한 인물이나 한 시기의 작품군

에 적용되는 특징점을 도출하였다 넷째로 명자설을 현대의 인성 교육. ,

한문과 전통문화 교육에 활용하는 시도로 이루어진 연구가 있다.6) 이 연

구들에서는 현대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명자설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교

육의 내용에 따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명자설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선행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3) 신용호강헌규 들의 와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신용호 들· , , : , 1997; ,� �

의 연구 과 서울 보고사 쪽, . , : , 2004, 185-271 ;� �

이복규 한국인의 이름 이야기 서울 신용호 명설과 자설 서울, , : , 2012; , ,� � � �

전통문화연구회 심경호 이름과 호의 한자문화 어문연구 한국어: , 2014; , , 46.3,� �

문교육연구회, 2018.

4) 양현승 김정아 의 서술방식과 문학성 연구 을 중심으로(2001); , ‘ ’ - - ,�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이경 조선 중기 장르 전개의 문화 사회학적, 2001; , �

연구 서울 파랑새미디어, : , 2019.�

5) 유이경 의 에 나타난 연구논총 이은영, , 33, 1997; ,� �

와 을 통해 본 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학 이주해: 17 , 29.2, 2006; (20� �

권진옥 명자설 의 문학성 재고 동양고전연구 유영18); , ( ) ( ) , 75, 2019;� �

봉 을 위한 의 문학적 활용 와 을 중심, ‘ ’ -

으로 권익기 동문선 의 인명설 고찰- , 43, 2020; , ( ) ( ) -� � � �

이름과 이름짓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 78, 2021.� �

6) 송미화 관례 의 전통과 인성교육적 함의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 ) , 89, , 2019;� �

도승구 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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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국과 한국 문학사에서의 명자설의 연원을 검토한 뒤에 고려 중, ,

기에 발생하여 이후 조선 말기까지 저작된 한국 명자설의 면모를 조망하

며 시기별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명자설의 연원2.

중국 문학사2.1.

중국 역대의 문학 이론서 중에서 명자설을 독자적인 문체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수록한 대표적인 책은 중기의 학자 (1517-

이 저술한 이다1580) .� � 7) 문체명변 권 조에서는52� � �

� 에 기록된 고대의 절차에서 사용한 운문체의 를 명

자설의 연원으로 제시하고 자를 지어 주며 훈계하는 고대 자사의 의의를,

계승하여 후세에 지어진 운문체와 산문체의 문장들을 명자설로 분류하였

다 자설 조에 명자설의 일종으로 수록된 작품들은 이름이나 자에 쓰인.

글자의 의미와 연관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며 관례 대신,

에 개명 개자를 계기로 하여 지어진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8) 한편

의 에서는 명자설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해(1731-1815) � �

설하지 않고 이에 해당, 하는 작품을 에 포함시켰다.9) 증서류에 수

록된 작품들은 상대에게 주는 글이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한다.

7) 명대 초기 의 에서는 문체의 종류를 종으로 구분하면서(1372-1457) 60� �

명자설을 별도의 문체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작품의 제목에 쓰인 글자를 따라,

등의 문체에 나누어 포함시켰다 문체명변 에서는 문장변체 의 체제를 기. � � � �

반으로 하여 종으로 세분하면서 명자를 제재로 한 작품들을 로서 별도로 분121 ,

류하였다 쪽 당윤희 명대 중기 시문선집 의 문체론. (2013), 19 ; ,

고찰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쪽, , 2018, 103-112 .

8) 문체명변 자설 조의 내용에 대한 상세는 권진옥 쪽 참조(2019), 229-231 .� �

9) 고문사류찬 에서는 문체의 종류를 대분류 종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에서 명자설은13 ,� �

등과 함께 증서류에 포함되었다 대표작으로는 문체명변 에도 실렸던 송대. � �

의 작품과 함께 명대 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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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학사에서 까지는 명자설의 특성을 가진 문장이 존재하나

소수에 그쳤고 에 이르러 명자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10) 고

대의 관례는 이래로 쇠퇴하여 사대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는

데 의 와 같이 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대의 예법으로, � �

제시하는 시도가 나타났다.11) 이는 이후 가 그의 집안에서 사마광

이 정한 관례의 체제를 따라 시행하고 서의 를 보완한 즉,� � � � �

를 편찬하는 등으로 사대부 사이에서 다소간의 성과를 나타내었�

으나 절차를 갖춘 관례 의식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2) 다만 그 절차의 일부분인 자를 지어 주고 권면

하는 전통이 남아 이어지면서 송대부터 아버지가 자식의 자를 붙여 주,

면서 글을 짓거나 다른 문사에게 글을 청하는 풍속이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개명 개자를 하면서도 스승이나 명망 있는 문사에게 새로운 명자

와 명자설을 받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두 가지 기조 안에서 고대.

자사를 대신하여 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명자설 작품들이 나타났다.13)

한국 문학사2.2.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명자설로 지목되는 작품들은 고려

중기에 등장하였다.14) 당시 고려의 문단에는 등 송

대 문호의 영향이 미치는 가운데 특히 소식의 문학이 크게 유행하였,

10) 쪽 이주해 쪽(2013), 16-18 ; (2018), 223-228 .

11) 중국 역대 왕조에서의 관례 시행의 추이에 대한 상세는 노인숙 가례와 한국의 예학, � �,

서울 문사철 쪽 참조 사마광이 새롭게 정리한 관례의 예법에 대한: , 2020, 415-420 .

상세는 김현수 사마광 의 서의 관의 연구, ( ) ( ) ( ) - ,� � � � �

와 비교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쪽 참조, 31, 2015, 159-178 .� � �

12) 쪽(2013), 18 ; , “ ” , ,

쪽2017, 10 .

13) , , 2006.01,� �

쪽 이주해 쪽, 2006, 35-36 ; (2018), 227-232 .

14) 도승구 는 에 수록된 명자설 가운데(2021) � � 의(?-?)

와 의 를 한국 명자설의 시초 격이 되는(1168-1241)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도승구 쪽. (202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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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현전하는 한국 명자설의 저자 가운데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과 역시 송대 문호의 작품을 접하고(?-?) (1168-1241)

호평을 남겼다.16) 특히 이규보는 당시의 소식 유행에 대하여 묘사한 기

록을 남긴 것과 함께 그 자신의 작품에도 소식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17)

또한 이규보의 명자설 에는 그에게 명자를 정해 달라며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가끔씩 부탁에 응하여 정해 주었다는 서술과 함

께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의 요청에 따라 자를 제안하며 해설을 보,

태어 준 정황이 묘사되어 있다.18) 이를 통하여 이규보가 활동하였던 13

세기 전반의 고려에는 송의 문학이 유행한 것에 더하여 문사에게 명자,

와 명자설을 요청하는 현상까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규보 이후 을 비롯한 의 문사들이 지은 다수(1328-1396)

의 작품에서도 유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명자설 작품에 나.

타난 서술은 구양수 소식 등의 작품에서 문사에게 명자를 요청하거나

친구의 명자에 대한 해설을 써 주는 모습이 묘사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고려에 유입된 송대 문호의 작품에 포함된. ,

명자설이 고려 중 후기의 문인 사회에 송과 유사한 명자설 관련 풍속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 정선모 의 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 · - - , �

구 한국한문학회 쪽 김춘란 구양수 산문의 고려48, , 2011, 38-44 ; , ( ) ( )�

유입과 전파 연민학지 연민학회 쪽 류화정, 17, , 2012, 140-142 ; ,� �

의 수용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쪽 참조, 77, , 2020, 377-381 .� �

16)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및 그 과, (1) , �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쪽 김춘란 쪽 류화정39, , 2006, 349-351 ; (2012), 142 ; (2020), 37

쪽 참조7-378 .

17) 조규백 쪽(2006), 341-342 ;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및 그,

과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2) , 40, , 2007,� � 쪽 참조187-189 .

18)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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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명자설의 전개3.

초기 작품군3.1.

한국 명자설의 첫 세대로 거론된 임춘과 이규보의 작품 가운데 특히,

이규보가 지은 편의 명자설은 후대의 여러 작품들과 공통된 특징을 가2

진다 그의 작품에서는 철학적 사유에 기반하여 명자의 의미를 해설하면.

서 유가 경전의 구절을 활용하였다 정랑중홍진자서 에서는 저자가 제.

안한 명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 효사를 인용하였고,� �

에서는 의 문장을 언급하였다.� � 19)

여 년 후 여말선초 시기에는 부자와 이색의 문인들을100

중심으로 한 일군의 명자설 작품이 출현하였으며 그 가운데 이색의 작,

품이 편에 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20 .20) 이곡의 에는

송대 성리학을 수용한 고려 후기 지식인의 사유가 드러나 있으며 이,

색 등의 작품에도 이러한 기조가 계승되어 나타났다.21)

여말선초의 명자설은 조선 전기에 역대 시문을 선별 수록하여 년1478

편찬한 에 다수가 수록되어 있다.� � 22) 동문선 의 개별 작품에 서� �

술된 저작의 동기는 작자가 지인의 요청에 따라 명자를 짓거나 바꾸어

준 경우 지인의 기존 명자에 대한 해설을 요청받아 해설해 준 경우가 주,

로 보인다.23) 저자와 상대의 관계가 기술된 작품에서는 상대가 저자의

친구 동료 문생 제자 등으로 나타나는데 드물게는 저자의 스승이 자,

설을 요청한 의 제삼자에게 요청을 전달받아서 면식이 없,

는 인물의 자를 짓고 자설을 쓴 의 의 사례도

19) 21 ; 11 .� � � �

20) 이색의 명자설 편의 내용에 대한 상세는 유이경 참조20 (1997) .

21) 홍성욱 고려후기논변체산문 연구 어문논집 안암어문학회, , 36, , 1997,� � 쪽247-253 .

22) 동문선 및 에 수록된 설 작품 중에서 을 제재로 한( )� � � �

작품은 편이며 광의의 명자설로서 을 제재로 한 작품은 편이 있다 김정아39 , 11 .

쪽 권익기 쪽(2001), 3-5 ; (2021), 14-20 .

23) 동문선 의 인명 명자설 편의 저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는 권익기39 (2021), 16-� �

쪽 참조20 .



한국학연구

있다 이색의 은 명자설이면서 상.

대를 전별하는 취지를 전달하는 의 역할을 겸하였다.

이색의 과 같이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아들의 명

자를 지은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에서 후대의 작품과 같이 관례와 결부,

되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직 자가 없어.

새로이 지어 주기를 요청하는 사례나24) 가 자를 지어 주는 것을 통

례로 여기는 인식이25) 여러 문사의 작품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여말.

선초의 명자설에서 묘사된 풍속은 성인이 되는 관례를 치르며 자를 짓는

의 예법과는 이질적인 면모를 보인다.

관례의 보급3.2.

사대부 사회에 의 예법을 따른 의례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조,� �

선 전기에는 가운데 상 제례가 중심이 되고 관 혼례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였다 년성종 편찬된 에 관례가 포함되. 1474 ( 5) � �

어 국가 제도로서 정립되고 이후에도 조정에서 관례의 시행에 관한 논의,

가 수차례 일어났으나 민간에서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었다, .26)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유학자들 사이에서 주자가례 의 해석과 보완, � �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가 상 제례 중심에서 점차 관 혼례

로 확장되었다.27) 이에 따라 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예학을 연구하는16

학자들이 자제의 관례를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자관자례와 결부된 명

24) 96,� � ; 97

; 98 .

25) , “ , . ?”; , “� �

, . , ?”; 98 , “

, , ?”

26) 조선 전기 조정에서의 관례 관련 논의에 대한 상세는 노인숙 쪽 이문(2020), 421-424 ;

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 , 17,� �

회 쪽 참조, 2002, 44-48 .

27) 세기 주자가례 연구의 전개 양상에 대한 상세는 장동우 를15-16 ,� � � �

통해 본 의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쪽, 34, , 2010, 243-249�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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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설을 짓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세기 예학의 주요 인물로 주자가례 의 주석서 을 저술한16 � � � �

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송익필은 가례주설 에서 자관(1534-1599) . � �

자례와 관련하여 의례 사관례 의 고대 자사� � 28) 외에도 가 스승

에게서 받은 자사와 주자 자신이 두 조카에게 지어 준 자설 등을 법

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29) 이와 함께 송익필을 사사,

하고 역시 예학을 연구한 의 큰아들 의 자를 지어(1548-1631)

주며 을 썼다.

나의 벗인 김장생의 자은 굽은 것을 싫어하고 곧은 것을 좋아( )

하는 자이다 아들의 관례를 치르려고 하면서 이름을 이라 하고 나에게. ,

자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내가 이라고 자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30)

이 작품에는 김장생이 김은의 관례를 치르려 하면서 송익필에게 자를

요청해 온 것에 응하여 이름에 쓰인 과 연관되는 의미를 부여한, “ ”

을 써서 자를 으로 정해 준 전말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

송익필은 의 의미와 관련된 유가 경전 및 주자의 논설을 인용하여“ ” ,

젊은이에게 그 의미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송익.

필은 자신의 아들이 세가 되는 해에 관례를 치르려 하며 에게 자15

설을 요청하기도 하였다.31)

김장생은 주자가례 를 상세히 해설하고 보완한 을 저술하� � � �

28) 명자설을 별도로 짓지 않는 경우에는 사관례 자사를 기본 격식으로서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조선왕실의관례에서 사관례 자사의일부 문구를변형하여사용한 예가

있다. 장서각 장서각[ ] 5 ( RD02476), ( RD00500).

29) , 7 , “ , ,� � 、

, . , .”、

30) 3 , “ , .� �

, . ”

31) 이이5 , “ , , .”� �

가 이 요청에 응하여 자설을 써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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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대 예학의 모범이 되었다 그가 지은 명자설 작품은 보이지 않으나. ,

손자 가 그 아들의 관례를 치르며 을 썼다(1610-1656) .

년인조 정월에 지은 이 작품에는 김익희가 예학자의 후손으로1649 ( 27)

서 가진 인식이 드러나 있다 먼저 고대 관례의 각 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거론한 후 자기 가문이 이를 대대로 지켜 왔으나 자신이 마침,

로 내려와 있어서 세를 맞아 관례를 치르는 아들 의 예식 절차15

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게 된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절차를 갖추는 것,

보다도 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아들을 격려하였다.32)

은 의 문하에 있으면서 역시 이황 문하에서 예(1531-1587) ,

학을 연구한 등과 교류하였다 그는 조카이자 양자인.

의 관례를 치르면서 자를 지어 준 전말을 기술한 을

썼다.33)

김장생의 예학을 계승한 세기의 학자들도 서로의 교유 관계 속에서17

명자설을 주고받았다 김장생 부자의 문인인. (1607-1664)

가 대표적이다 이유태의(1607-1684) (1610-1669) .

은 유계의 장남 초명( 에게 써 준 자설이고 윤선거의) ,

은 유계의 차남 에게 지어 준 것이다 또한 유계는 윤선거.

의 조카 에게 주는 을 썼다.34) 그 중에서도 유명병자설

에는 저작의 계기가 되는 관례의 정황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나의 벗 은 몇월 며칠에 자기 아들의 관례를 치르려 하면서 나에,

게 이 되어 주기를 청하였다 빈이 되는 사람은 의 에서는. ( ) � �

점을 쳐서 뽑고 의 에서는 가려 뽑는 법이다 제대로 역할을, ( ) .� �

받들지 못할까 두려웠으나 간곡한 우의를 그르치기도 어려웠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32) , 15 .� �

33) , 6 , “ , ,� �

.”

34) , 23 ; , 16� � �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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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치면 계단 아래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아들에게 와 같, ‘ ’

은 자를 일러주면 가 대답하는 것이 예법이다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 .

내가 자를 지어 주는 것이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준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관자가 응답하는 것이 내가 자를 지어 준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마디 말을 전해 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 이 역시 옛사. ,

람들이 자를 풀이하여 주었던 뜻에 맞는 것이다.35)

이유태는 유명병자설 의 서두에서 의례 와 주자가례 를 근간으로� � � �

한 예법에 따라 친구의 아들이 치르는 관례의 빈으로 초청받은 일을 명

시하고 관례의 절차를 따라 성인이 되는 관자에게 자를 지어 주는 과정,

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관자의 이름에 쓰인 에서 불 의 의미를. “ ” “ [ ]”

취하고 이를 밝음 과 연결하여 자를 으로 지어 주고서 과“ [ ]” “ ” , “ ”

관련된 유가 경전의 구절과 주자 등 성리학자들의 논설을 인용하

여 마음의 덕을 밝히는 공부에 힘쓸 것을 주문하였다[ ] .36)

관례가 성행한 세기에는 이와 같이 관례와 결부된 명자설 작품이 다17

양하게 나타났다.37) 한편 여성의 성년례인 에 관하여는 주자가례, � �

에서 남성의 관례에 준하여 시행하면서 역시 자를 짓고 축사를 하는 것

으로 기술하였으나,38) 실제로 계례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긴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 예법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답에서는 계례에. (1629-1714)

대하여 사람들이 이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행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등이 계례를 시행하였, (1642-1718)

다는 언급을 덧붙이기도 하였다.39)

35) , “ , , . , ,� �

. , , . , ,� �

, , . , , ?

, ? , .”

36) 이은영 쪽(2006), 92-93 .

37) 이은영 쪽 참조(2006), 83-93 .

38) , 2, “ , . . , ‘ ’ ‘ ’. ”� �

39) , 2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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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와 결부된 명자설 작품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유형을 이루는 동안,

관례와 무관한 명자설도 계속해서 지어졌다 의 명자설. (1607-1689)

은 대부분 제자가 가진 자에 해설을 부가하거나 자를 바꾸어 주면서 지

은 작품이다 또. (1683-1719) 등은 자신의 자를(1741-1793)

바꾸면서 삶의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하는 의미를 담아 명자설을 썼다.40)

는 그의 일족인 이 특별히 열린 시험에서(1700-1748)

장원을 차지하자 이를 기념하여 그의 자에 쓰인 을 활용한 언체 문, “ ” 4

장을 지었다.41) 이외에 희소한 사례로 국왕이 지은 명자설,42) 여성에게

지어 준 명자설43) 등이 있다.

전통의 위기3.3.

사대부의 의례로 정착하였던 관례는 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혼례의18

준비 단계로서의 관습적 의례로 그 의미와 규모가 축소되었다.44) 나아가

세기 후반부터는 외세의 개입과 맞물려 정책이 진행되며 전통 의19

례의 입지가 좁아져 갔다 특히 년에 이르러서는 이 반포되면. 1895

서 기존의 예법에 따른 관례를 거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훼손되는 데에 저항하였던 사람들은 당시의 세

태에 맞서 전통 의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사.

례가 를 종장으로 한 의 활동이다 이들은 유학의 도리와.

예법이 없는 서양 세력을 로 간주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써 사람이 금수로 전락하는 사태를 경계하였다.45) 이들은 예법을 사람이

40) 권진옥 쪽(2019), 239-242 .

41) , 5 .� �

42) 순조가 년순조 에 의 외손, 3 . 1801 ( 1)� �

인 의 자를 지어 주며 썼다.

43) 조선에 정착한 의 후손인, 2 .� �

왕덕구가 명의 예법을 계승하려는 취지로 년헌종 함께 노년에 접어들던 부, 1837 ( 3)

인 에게 이름과 자를 지어 주며 썼다.

44) 송미화 조선 중기 이후 영남지역 관례의 구성 체계와 그 문화적 의미 변화 영남,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2020, 5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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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의 하나로 인식하였고,46) 문자적인 학습만이

아닌 실천 역시 중시하였다.

화서학파의 성원들은 즉 예법의 실습을 중시하여 습례를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서 서로 도우며 전통 의례를 실천하였다 이들이 습례의 대상으로 삼은.

의례는 등의 향촌 의례와 관혼상제의 일상 의례를 포괄하

였다.47) 특히 관혼상제 중에서 당사자의 친족 이외의 인물이 의례에 참

여할 수 있는 관례의 경우 서로의 자제가 관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에 빈,

으로 참석하여 명자설을 지어 주거나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명자설을 써,

서 보내 주었다.48)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세기 후반에서 세기 초반19 20

에 걸쳐 이전 시기를 능가하는 수량의 명자설 작품이 발생하였다.49)

이들의 명자설은 이전 시대의 작품들과 형식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

는 없으나 일부 작품에서 유가 전통이 위기에 처한 시대를 바라보는 저,

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대개 듣건대 께서는 진나라의 분서갱유와 한나라의, ( )

거짓된 학설 이후에 태어나서 공자의 이라는 가르침을 계승하였, “ ”

다 그리하여 을 세우고 글을 지어 위로는 의 정통을 잇고 아. ,

래로는 의 학문을 열었다 어지러운 학설을 비바람이 쓸어내듯 하여서.

세상을 다시 만든 공로는 고금을 통틀어 이보다 높은 것이 없다.

45) 화서학파의 서양 인식에 대한 상세는 오영섭 위정척사사상가들의 사유구조와 서양,

인식 화서학파의 경우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숭실사학회 참조- - , 30, , 2013 .� �

46) , 39 , “ , ,� �

, . , , .”

47) 김대식 화서학파 의 습례 와 행례 공부 교육사상연구, ( ) ( ) ( ) , 28.� �

한국교육사상학회 쪽1, , 2014, 5-8 .

48) 김대식 쪽(2014), 12-14 .

49) 도승구 는 에 수록된 명자설 작품 중 명의 저자가 지은(2021) 237 737� �

편을 집계하였다 이 집계를 기준으로 작품 수가 편 이상인 명 가운데 명이. 10 15 12 1

세기에 출생하였고 전체 인원의 약 에 해당하는 이 명의 작품 수는 총 편9 , 5% 12 272

으로 전체 작품 수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가운데 화서학파의 성원으로는36% .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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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쇠퇴하여 로 전락하고 패도가 쇠퇴하여 으로 전락함이,

지극해지면 이 학문이 강론되지 않고 이 도리가 마침내 끊기게 된다 그리, .

하여 사람의 형상을 한 자들이 차츰 금수로 변하고 만다 금수가 되어 버리.

면 그 때문에 온 세상이 장차 결딴나게 되는 형세로 흐를 것이니 비참하지,

않은가 이러한 때에 자네 이 받은 바는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 ( )

자 주 선생이 평소 밝히던 도리이다 그대의 관례에 부형이 이름을 정하여.

높여 주고 이 늙은이가 자를 지어 축원하노라, .50)

의 은 의 관례를 치를 시기를 맞(1833-1906)

이한 아버지 의 부탁에 따라 자를 지어 주며 쓴 글이다 최익현은.

윤상렴의 이름에 쓰인 을 북송의 성리학자 의 호 와 연“ ” “ ”

결하고 주돈이가 쓴 성리학의 명저 과 연관시켜서 자를, “

으로 지어 주었다 최익현은 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가의 도리가” .

끊기고 사람이 금수로 변해 가는 세태를 경계하며 후학에게 사람을 사,

람답게 하는 학문에 매진하기를 당부하였다.

공자께서 이전의 을 계승한 사업으로서는 보다 큰 것이 없다.� �

춘추 의 문장은 수만을 이루고 그 요지는 수천이나 그 뜻에 있어서는,� �

를 높이고 을 물리치는 일보다 큰 것이 없다 께서는 공자의 천년.

뒤에 태어나서 날마다 외적이 침입하던 시기에 춘추 의 을 저술하여 유, � �

학의 도로 삼았고 오직 만이 들었던 말을 가져다가 나라 다스리는 답으,

로 증험하였으니 이는 또한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 서민까지 집집마다, ,

배우고 사람마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네 가 마땅히 이름을 돌아보고.

의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이켜 구해야 할 점으로 이것이 세 번째이다.51)

50)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40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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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벗인 거사 씨가 그의 아들을 이라 이름짓고 나에게 자를,

물었다 나는 삼가 생각하건대 가 홍수를 다스리자 과 가 바다. ,

로 모여들었고 장강과 한수가 바다로 모여드니 천하의 물이 동쪽으로 흐르,

지 않음이 없었다 공자께서 춘추 를 짓자 사방의 이적이 을 받들어야. ,� �

하고 모든 나라가 천자를 받들어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으

니 그 자취가 대우의 일과 같다 그러므로 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 .

시 모두 그 일에 비유한다 아 지금 천하의 물이 바다로 흐르지 않은 지가. !

오래되었고 옆으로 흘러 범람하는데 그 기세를 누를 수가 없다 그리하여, .

거사가 이를 가져다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니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52)

의 의(1819-1891) , (1832-1893)

에서는 이들이 의 이론적 근거로 삼은 춘추 의 관념을� �

강조하였다 이들은 이적에 해당하는 서양과 일본이 유가의 전통을 위협.

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년을 맞이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통의 수호에,

힘쓰기를 당부하였다.

김평묵과 유중교의 뒤를 이은 은 이후 의병(1842-1915)

활동에 가담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명자설 작품에서 당시의.

혼란상을 거론하며 힘든 시기에 관례를 치르는 젊은이에게 전통을 지키,

는 데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선비는 마땅히 드넓고 굳세어야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먼 길을 갈 수

가 있다 여 먼저 드넓음을 가져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굳. , ,

셈을 가져서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니 굳세지 않으면 어찌 멀리까지 나아가,

면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스스로 선비가 되기를 기?

, , , , .� �

, . , ,

.”

52) , 37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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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지 않았던가 그대는 옹의 아들이다 그대의 부친께서는 이? ( ) .

일을 행하였고 이 일을 그대에게 남겨주어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니, ,

그대는 더욱 선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 천하에는 모조리 이적과 짐승들이고 재앙이 일어 인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서기 위한 모책은 을 실현하는 것.

이 급선무이니 부친께서는 장차 이 일을 하려 한다 그러니 그대도 역시 마, .

땅히 그 모책을 이어받아 종사하여야 한다 진실로 그대가 능히 인에 뜻을.

두어서 드넓고 굳세게 될 수 있다면 이 일 또한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될 따,

름이다.53)

을 따르며 를 행하는 자를 라 하고 선에 반하는 도를 행하는 자,

를 이라 한다 화하는 귀하고 이적은 천하니 그 귀천은 또한 천하 만고. ,

의 정해진 이치이다 인류가 된 자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 드높이고 천한.

것을 천하게 여겨 물리치니 이같이 할 따름이다 지금 천하에서는 길한 것, .

을 흉하게 알고 흉한 것을 길하게 알며 귀한 것을 천하게 알고 천한 것을,

귀하게 안다 사람들이 모두 이같이 하니 그러지 않는 이가 드물어 정해진. ,

이치가 뒤집혀 끝도 없이 변하고 말았다.

그러한 와중에도 마땅히 뜻을 높게 지니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마. “

땅히 길한 것을 길하게 여겨서 행하고 흉한 것을 흉하게 여겨서 아니 행하,

나니 나는 바로 하늘이 내린 선함을 지닌 자이다 나는 귀한 것을 귀하게, .

여겨서 드높이고 천한 것을 천하게 여겨서 물리치나니 나는 바로 에, ,

참여하여 사람 된 자이다 어찌 내가 뜻을 지니는 데에 그치겠는가 내가.” ?

이미 뜻을 지녔으면 또한 남에게도 뜻을 지니게 할 수 있다 이같이 한 뒤에.

야 천하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54)

53) 40 , “ , . ! ,� �

, ? ? .

, , . ,

. , , .

. , .”

54) 40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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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 노년의 유인석이 국경을 벗어나 연해

주 간도 등지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지은 글로 국외에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적에게 침해당한 성리학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뜻을 견

지하였던 점이 드러나 있다.55) 그는 동지의 자제가 성년을 맞이하는 모

습을 바라보며 명자설을 써서 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태도를 지켜 나가,

기를 권면하였다.

화서학파 이외에도 등의 학맥에 속한 여러 유학자

들이 명자설을 지은 가운데 노사학파의 종장 의 손자로서 학맥을,

계승한 은 자설 편과 자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작(1846-1916) 57 33

품을 남겼다 그는 제자들의 자를 짓고 명자설을 써 주면서 사제간의 결.

속을 다지고 유학을 익히는 독서인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56)

맺음말4.

이상으로 명자설의 문체론적 분류와 연원 그리고 한국 명자설의 시기,

별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장에서는 명자설에 대한 문체론적 설명과 함께 중국 문학사2

에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 후 한국 명자설이 처음으로 등장한 고려 중,

기부터 여말선초 시기의 상황을 검토하였다 명자설은 명자로 쓰인 글자.

의 의미와 전고 등을 해설하고 명자를 받는 당사자를 권면하고 축원하는

글이다 중국 명대 서사증의 문체명변 에서는 명자를 제재로 하는 설이. � �

여타의 설과 쓰임이 다르다는 점에 의하여 명자설을 독자적인 문체로 구

분하였다 그리고 명자설의 연원을. �의례 사관례 에 수록된 고대 관�

, . , ,

.’ ? . .”

55) 유인석의 위정척사 의식과 국외 의병 활동에 대한 상세는 이재석 국, 권상실기 유인

석의 척사위정론 연구 인문학연구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7, , 2017� � 참조.

56) 유영봉, 을 위한 의 문학적 활용 와' ' -

을 중심으로 - 우리한문학회, 43, , 2020,� � 쪽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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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자사로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계승하여 명자의 의미를 해설하고 명,

자를 받는 당사자를 권면하는 내용의 작품을 명자설로 분류하였다.

중국에서는 고대 관례의 예법이 한대 이후로 점차 파행하였다가 송대,

에 이르러 고대 관례의 의의를 계승하여 일종의 약식 절차로서 명자설을

짓는 풍조가 자리잡았다 고려에서는 세기경부터 명자설 작품이 출현. 13

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고려에 유입된 송의 문학의 영향으로 송의 명,

자설 관련 풍속과 유사한 풍속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에서는 한국 한문학에서의 명자설을 시기별로 개관하고 명자설 저3 ,

작의 동기로서의 관례가 보급되고 쇠퇴하는 흐름을 따라 나타난 시기별

작품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 명자설은 고려 중기 임춘과 이.

규보의 작품으로 처음 나타난 이후 여말선초 사대부의 성리학적 사유를,

반영한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명자설 작품에는 가례 에 수록. � �

된 관례의 예법이 정착하기 이전에 존재한 풍속이 드러나 있다.

세기 후반부터는 가례 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관례가 사대부의16 � �

의례로 보급됨에 따라 지인의 자제에게 자를 지어 주면서 명자설을 짓,

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자가 지인 자제의 관례에.

초빙되어 설을 짓게 된 정황을 서술한 형태의 관례와 결부된 명자설이,

출현하였다.

세기 후반에는 외세의 영향에 의한 개화 정책으로 전통 의례가 쇠퇴19

하는 환경에서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이 전통 예법의 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량의 명자설을 지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화서.

학파 성원들의 작품에서 전통적 가치가 훼손되는 시대를 향한 위기 의식

과 전통 수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자설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명

자설 문체에대한 종합적인분석을 도출할 것을 지향하였으나 일부의작품,

을 따라 대략의 경향을 살피는 데에 그쳤다 앞으로 시대나 인물의 범위를.

한정하여 보다 깊게 분석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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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Myeongjaseol( ) by名字說

historical period

Kim, Seonggyun

(Korea University)

The Myeongjaseol( , Explanatory essays on names) refers to a

literary genre of explanatory writing( ) that explicates the meaning of

characters used in an individual’s name( ) or courtesy name( ).

Originating from the ancient Chinese tradition of valuing a person’s name,

this genre formally emerged during the Song Dynasty era. Influenced by

the Song, Myeongjaseol in Sino-Korean literature appeared in the late

Goryeo period, and was authored continuously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aims to classify and examine major Myeongjaseol works by

historical period, thereby comparing and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that

that differentiate each era’s corpus. To this end, this study synthesizes

various existing research on specific periods and incorporates biographical

findings regarding the author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eriodic

features.

Through these methods, the Myeongjaseol works in Sino-Korean

literature are categorized into three periods. The analysis reveals how a

new type of Myeongjaseol emerged in tandem with the int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Zhu Xi's Family Rituals( ) within the Joseon

literati society. Furthermore, it elucidates how the unique historical

circumstances of the last decades of Joseon period led to the large-scale

production of Myeongjaseo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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